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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 고객이 원치 않아 콘돔기피
이 주 열 남서울대학교보건행정학과교^ 

국내의 경우 성매매 지역을 통한 에이즈 감염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가 성관계인 점을 미루어 본다면 성매매 지역은 

에이즈 예방활동 대상지역이다.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콘돔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전국 10개 지역의 남성 822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48.4%가 성구매 경험 

이 있으며 특흐］, 기혼 남성의 54.2硏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의 

상품화, 기혼 남성의 무분별한 성행위에 대하여 윤리적, 도덕적 

분노가 크게 조성되었다.

필자는 윤리적, 도덕적 분노와 함께 성병 및 에이즈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함께 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성매매지역에서 에이즈 감염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성매매지 역은 중요한 에이즈 예방활동 대상지 역이다. 왜 

냐하며 에이즈는 성관계가 중요한 감염경로이며 과거에는 동성 

애자의 성관계가 주요 감염경로였으나 최근에는 이성간의 무분 

별한 성관계가 주요 감염경로가 되기 때문이다.

콘돔은 에이즈 - 성병 막는 최선책 

콘돔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콘돔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조사결과에서 성구매 후의 느낌으로 성 

병에 걸릴까두려웠다는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관계 후자신에 

게 일어날지 모르는 후유증을 크게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콘돔 사용은 윤락여성을 성병 및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았을 뿐만 아니라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루에 6-8회의 성관계를 가져야하는 윤락여성은 콘 

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착용의 불편함, 성적 만족감 감소 등의 이유로 남성이 반 

대할 경우 콘돔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윤락 지 역에서의 콘돔사용 실태와 콘돔사용

외국의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은밀한 의미의 양성 

애자）가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에이즈를 전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성매매지역에서의 콘돔사용 촉진사업이 중요하 

게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뿐만 아니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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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 10월 청량리 지역의 자율정화위원회 도움을 받 

아 윤락여성 265명을 대상으로 성병 및 콘돔이용 실태를 조사하 

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蹬 윤락여성의 과거 성병 경험률은 17.7%였다.

嶂 윤락여성의 94.7%가 콘돔 사용을 항상 권하고 있었는데, 

항상 사용하는 경우는 81.1%였다.

绰 콘돔 사용의 주요 장애요인은 '고객이 원하지 않음, 시간이 

길어져서' , 단골을 만들기 위해서' , '신체적 고통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콘돔 사용을 거부함에 따 

라 콘돔사용이 어렵게 되고 윤락여성은 남성에게 만족감을 높여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콘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윤락 지역에서 성병 및 에이즈 발생의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성병은 완치가 쉽지 않으며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콘돔사용이 더욱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근절 

하는 것이 가장확실한 성병 및 에이즈 예방법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 구 

매자인 남성과 윤락 여성을 성병 및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서는 윤락 지역에서 콘돔 사용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는 윤락 지역의 콘돔 사용 활성화 캠페 

인은 사회적으로 자칫 윤락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제약된다. 따라서 윤락 여성 스스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병 및 에이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